
세례와 새 삶 (로마서 6:1-23)  

 

‘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 

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 

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’ (6:4) 

 

로마서 6 장은 ‘세례’라는 표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‘새 삶’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는지를 

설명한다. 6 장 1 절의 질문(“그렇다면 은혜가 많아진 곳에 죄도 넘치는가?”)은 앞서 은혜와 소망을 

강조한 5 장 20–21 절을 들은 상대가 제기할 만한 반론이다. 그러나 바울은 단번에 그것이 논리적 

오류임을 지적하면서, 세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옛 인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

피조물로 세우는지 차근차근 펼쳐 보인다. 

세례를 통한 연합(2–11 절) 

2–4 절에서 바울은 “한 번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다”는 원칙을 

제시한다.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‘죽은 자’가 되어, 더 이상 죄가 

통치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.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은, 세례로 그분과 

결합된 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부여하신다. 5–7 절은 이 내용을 반복하며 ‘죄의 몸’이 이미 

죽었음을 강조한다. 옛 사람(아담 안의 인류 전체)을 지배하던 자아는 세례의 상징적 장례식에서 

폐기되었다. 이어 8–11 절에서는 그리스도의 ‘부활 참여’가 덧붙여진다. 새 생명의 완성은 아직 

미래지만, 그 힘이 이미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. 그리스도께서 죄의 요구를 

처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, 세례 연합자는 부활 생명 안에 거하여 “죄에 대하여는 죽고 

하나님께 대하여는 살 것”을 명백히 선언받는다. 

새 삶의 수행(12–14 절) 

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책임히 살 수 없다. 12–13 절은 “죄가 다시 지배하지 

못하도록”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을 요구한다. 이는 수동적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

개인의 자유로운 결단과 의도의 동참을 전제한다. 율법은 더 이상 죄를 조장하는 폭력적 권위가 

아닌, 은혜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위한 지침으로 재편된다. 14 절은 “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”는 

선언으로, 실제적 삶에서의 연속적 승리를 확신시킨다. 

종의 주인 교체: 죄에서 의로(15–23 절) 

16 절 이하에서 바울은 ‘두 주인’—죄와 의(하나님)—사이의 선택 문제를 제시한다. 사람이 어느 

세력에 자신을 종으로 내어맡기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열매가 달라진다. 19 절은 일상 속에서 불의를 

섬겼던 삶을 벗어나 의를 섬기도록 촉구한다. 20–23 절에서는 노예 신분이 바뀐 상황을 더욱 

구체적으로 묘사한다. 옛 주인인 ‘죄’의 삯은 사망이지만, 새 주인 ‘하나님’께 복종하여 드리는 섬김은 

거룩함(성화)을 이루고 영생으로 이끈다. 결국 세례 연합으로 시작된 ‘지배권 변화’가 삶의 전 

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며, 새 삶의 여정이 완성으로 나아감을 확증한다. 



 

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연합을 상징하는 ‘새 삶의 출발선’이다. 이 

연합은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,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 삶을 인도한다.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

결단과 지속적 순종은 은혜로 변화된 지배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. 결국 로마서 

6 장은 세례를 통해 일어난 근본적 ‘정체성 변화’가 행위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, 그리스도 

안에서 참된 자유와 성화를 추구하도록 초대한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